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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목표 

PUBLISH의 목표는 블록체인 기반 뉴스 생태계를 실현하는 디지털 뉴스 플랫폼 구축이다. 

블록체인은 정보 데이터를 체인으로 그룹화하고, 작은 블록으로 캡슐화 하는 등 엄격한 블록 

순서로 기록하는 분산 및 보안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개방성, 자율성, 변조 방

지, 익명성, 높은 보안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 언론산업이 주

목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저널리즘 모델은 정보 공유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화된 저널리즘을 처리하며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저널리스트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블록체인을 통해 지불 거래, 저작

권 추적 등이 가능하고, 미디어 기업은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독자 및 광고 수

익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 저널리즘 활동은 가짜 뉴스 확산, 광고 사기, 저작권 관리의 어려움, 

저품질 콘텐츠, 언론 자유에 대한 도전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했다. 또한 보도되지 않는 콘텐츠 제작자 

이익과 정치적 영향으로 뉴스 콘텐츠 제작 환경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가령 블록

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언론사는 뉴스 기사의 게시 날짜와 출처를 안전하게 추적할 수 있다. 또 광고 비

즈니스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광고 노출을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으므로, 언론사는 최적화된 매출 관리

를 할 수 있다. 

PUBLISH Protocol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저널리즘의 핵심 가치인 진실 추구와 정보 다

양성 구현으로 디지털 뉴스 생태계 성장에 기여한다. 꾸준한 구독자 유입과 이에 기반을 둔 광고 수요

를 일으키는 기존 경제 시스템에 토큰 경제를 접목해 언론사의 재정적 독립을 지원하는 구조다. 

PUBLISH가 지향하는 환경은 뉴스 제작과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해 더 많은 참여자가 기고, 편

집, 능동적인 구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태계 기여도에 따라 공정한 보상체계를 

제시해 구독자 관계를 심화하고 확장하는 호혜적 커뮤니티 모델로 이어진다.   

향후 PUBLISH 솔루션은 뉴스 신뢰성과 구독자 커뮤니티 확장성을 바탕으로 언론 영역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등 미디어 시장 전체로 웹 3.0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II. 요약 

PUBLISH 솔루션은 '시민의, 언론사에 의한, 언론사를 위한' 뉴스 생태계 솔루션이다. 

NEWS토큰은 PUBLISH Protocol을 가장 먼저 도입한 국내 블록체인 전문 언론사인 토큰포스

트를 시작으로, 국내외 언론사와 미디어 협력체인 PUBLISH Alliance의 회원사 사이트에서 활용되는 유

틸리티 토큰이다.  PUBLISH Alliance에는 2023년 5월 현재 71개 언론사가 연합체로 참여하고 있다. 

PUBLISH Protocol은 언론사가 구축하고 강화하는 자체적 언론 생태계에서 현물적 가치 유입

이 지속되도록 하는 고유한 토큰경제 모델을 지원한다. 즉, 뉴스 생산과 소비 과정에 기여하는 모든 참

여자에게 공정한 실질적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생태계 참여 동기를 확실히 지원한다. 

PUBLISH Protocol을 기반으로 하는 PUBLISH 솔루션을 채택하는 언론사는 재정적 안정을 도

모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건강한 언론생태계 확립과 저널리즘의 가치 구현에 집중할 수 있다 [1]. 

PUBLISH 솔루션은 다른 블록체인 기반 뉴스 관련 프로젝트와 동일하게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검열, 지속적 정치 편향과 개입 등에 대해 시스템적 방지책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PUBLISH 솔루션은 

제3자인 광고주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으며 각 언론사에게 최종 편집권과 발행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 

즉 하이브리드 형태의 탈중앙화로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 적용에 차별성을 가진다. 

2018년 블록체인 기반 뉴스 관련 프로젝트의 대명사였던 시빌(CIVIL)은 2019년 최소 투자 모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고 프로젝트가 종료됐다. 이후 1년여 다양한 프로젝트가 중도에 끝나고 현재는 

스팀잇(Steemit)이 남은 상태다. 이전 백서에서 언급했던 당시 시장 경쟁사들 가운데는 유일하다. 

PUBLISH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핵심 제품인 PUBLISH 솔루션을 언론사에 B2B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의 연구 및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계적 뉴스미디어 기관인 세계신문협회(WAN-IFRA), 국제뉴스통신협의회(IPTC) 

등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대한민국 정부부처,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보통

신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다양한 협력과 지원을 받았다. 또 해외 벤처캐피탈 및 엑셀러레이

터를 운영하고 있는 드레이퍼 대학교(Draper University), 롱해시(LongHash), 요즈마그룹코리아(Yozma 

Group Korea) 등에서 스타트업 운영 지원 혜택을 받았다. 

PUBLISH는 퍼블리시소프트 (PUBLISH soft), 퍼블리시월렛(PUBLISH wallet), 퍼블리시팩트

(PUBLISH fact), 퍼블리시아이디(PUBLISH iD), 퍼블리시링크(PUBLISH link), 뉴스토마스(News Thomas), 

퍼블리시챗(PUBLISH chat) 등을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III. 배경 

PUBLISH Protocol은 대한민국 퍼블리시 주식회사(PUBLISH, Inc.)가 제시하는 솔루션의 핵심으

로 블록체인 전문 언론사 토큰포스트(http://tokenpost.kr)와 블록체인 개발 및 컨설팅 전문기업 케이

체인(KCHAIN)이 합작 개발했다. 자체 메인넷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며 뉴스산업에서

의 활용 분야를 키우고 있는 대규모 블록체인 미디어 프로젝트다. 

NEWS토큰이 공식 토큰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큰포스트는 PUBLISH가 구축한 뉴스 생태계에 

참여한 최초 언론사다. 토큰포스트는 PUBLISH Protocol의 활용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데, 2023년 5월 

현재 월 평균 약 6,500,000 페이지뷰, 약 1,500,000명 방문자, 21,000명 이상의 뉴스레터 구독자를 확

보하고 있다. 충성도 높은 구독자를 기반으로 PUBLISH Protocol의 가치를 입증해 보이는 실례다. 

PUBLISH는 2019년 1분기 NEWS토큰 발행과 PUBLISH soft 개발을 시작으로 핵심 특허를 출원

·등록했다. 2019년 세계신문협회(WAN-IFRA)가 수여하는 ‘2019 최우수 디지털 뉴스 스타트업상’을 수

상했다. 이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다양한 사업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2]. 

이 백서는 PUBLISH Protocol을 채택하게 될 언론사와 생태계 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

작된 것이다. 

 

 

 

 

 

 

 

 

 

  



IV. 산업현황 

▪ 디지털 광고 시장 

디지털 광고시장은 최근 3년여 팬데믹으로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다. 2020년 2분기에 전년 동

기 대비 성장률이 5.2% 감소했지만 2020년 3분기 및 4분기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 11.7%, 28.7% 

증가함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3]. 

2022년 글로벌 광고시장은 월드컵축구대회, 각국 선거 이벤트 등에 힘입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기후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이어 7,385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디지털은 55.5%

를 차지하는 4,099억 달러로 전 세계 광고시장 매출을 이끌고 있다. 특히 비디오, 소셜미디어, 검색, 프

로그래머틱 시장이 견인하는 모양새다 [4]. 

최근에는 경기 침체, 틱톡 등 새로운 플랫폼의 부상, OTT 확장 등 미디어 생태계 안팎의 이슈

로 디지털 광고시장을 지배하는 구글, 메타(구 페이스북) 등의 시장 점유율이 흔들리고 있다. 리서치업

체 인사이더 인텔리전스는 2022년 미국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구글(28.8%)과 메타(19.6%)의 합계 비중

이 48.4%를 기록, 2014년 이후 8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한때 구글과 메타는 미국 광

고시장의 약 70% 이상을 차지한 바 있다 [5]. 

국내 광고 시장은 디지털 강세 흐름이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

사가 발표한 ‘2022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는 총 15조 

5174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온라인 광고비는 8조 36억 원으로 절반(51.6%)을 넘었다. 온라인 

광고비 중에는 모바일 광고비가 전년 대비 9.4% 증가한 6조 2239억 원이었다 [6] 

디지털 광고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플랫폼별 광고시장 점유율에 변화가 이어졌다. 

NHN데이터는 작년말 기준 검색광고시장 점유율에서 네이버 63.2%, 카카오 2.6%라고 밝혔다. 국내 사

업자가 감소세가 이어진 반면, 구글애드는 4년 전 16.4%에서 두 배가 넘는 33.5%로 확대됐다 [7], [8].   

이 같은 변화는 이용자의 정보 이용 패턴이 모바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고 개인화 등 검색 서

비스 품질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오프라인 기반의 레거시 언론사는 전통적인 인쇄 광고와 구독료의 수입에 의존해 왔지만 지

난 십여 년 간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다. 디지털 광고 시장을 잠식한 소수의 빅테크 플랫폼과 범용 

검색엔진의 지배를 벗어나려면 언론사 채널의 디지털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 디지털 구독 수익 

전 세계 언론사들은 디지털 유료 구독모델을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다. 뉴스 소비가 종이신문

에서 디지털로 옮겨가면서 독자 기반 수익모델은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으로 다뤄지고 있다. 퓨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는 2021년 1월 응답자 수의 86%가 휴대폰을 통해서 뉴스를 읽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같은 조사에서 미국 성인 10명 중 6명은 모바일을 통해 뉴스를 읽는데 이는 2013년도



에 비해 모바일 뉴스 구독자가 200%나 증가한 수치다 [9]. 또 미국 성인의 52%는 뉴스를 텔레비전이

나 종이신문보다 디지털화된 방법으로 보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뉴스산업 전문가 켄 닥터(Ken Doctor)는 2012년 “누가 저널리즘을 지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 광고주일까, 독자일까?”라는 질문에 “독자로부터의 수익이 광고수익을 뛰어넘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선언한 바 있다 [11], [12].   

피호타(Piechota)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뉴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뉴스 생산자는 수익 하락을 경험했으며, 광고산업의 위축으로 광고비가 줄자 `구독

모델을 도입하는 언론사가 확대됐다. 이 조사에서 2020년 2월과 4월의 온라인 구독자 지표를 비교한 

결과, 유럽은 115%, 미국은 92%의 상승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13]. 

이러한 뉴스 소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대표적 매체가 뉴욕타임스다. 뉴욕타임스의 2021

년 연례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총 매출은 2020년 대비 16.3% 증가한 20억 7,487만 달러(2022년 12월 

30일 매매기준율 1,263원 기준 한화 약 2조 6,200억 원)를 기록했다. 팬데믹 기간임에도 광고 매출은 

디지털과 프린트(종이신문)에서 모두 성장해 4억 9753만 달러를 달성했다 [14], [15]. 

특히 디지털 구독(뉴스+비뉴스) 매출은 전년 대비 29.4% 늘어난 7억 7,738만 달러로 프린트 

구독 매출 5억 8,823만 달러를 크게 앞섰다. 이는 종이신문 구독자가  80만 명으로 증감이 거의 없었

던 것에 반해, 디지털은 130만 명 늘어난 800만 명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뉴욕타임스를 비롯 세계 유력지들의 디지털 구독 비즈니스가 성과를 내는 가운데 최근 1~2년 

사이 국내 언론사도 뉴스 유료화에 속속 나서고 있다. 2년 전 로그인 월 도입으로 80만 명의 디지털 가

입자(Login User)를 확보한 중앙일보는 2022년 10월 프리미엄 모델 '더 중앙 플러스(The JoongAng 

Plus)'를 시행했다. 국내 대형 종합일간지 가운데 전사적으로 뛰어든 첫 사례다. 

한국경제, 한국일보 등 일부 신문사도 2023년 중 뉴스 유료화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이들 매

체가 한국형 포털 플랫폼에 종속된 생태계를 바꿀 만한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콘텐츠 수준 제고, 

조직 정비, 마케팅 도구 완비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뉴욕타임스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언론사로 디지털 제품 개발, 번들링(bundling) 등 마케팅 전

략 수립, 전문 인력 확보 및 인프라 구축 등 적극적 구독 수익 기반 투자를 10여년 이상 지속해 왔다. 

종이신문 쇠퇴로 인한 매출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여건을 충실히 마련한 몇 안 되는 매체 가운데 하

나다.  

대부분의 중소 규모 지역 언론사는 이를 따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뉴스산업의 대다수

는 자본이 영세하거나 디지털 인식과 역량이 부족한 언론사로 종이신문의 쇠퇴와 디지털의 플랫폼화

로 매출 하향세를 회복하지 못한 채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 [17]. 

하지만 팬데믹과 재해와 재난, 선거 등 대형 이벤트, 건강과 재테크 등 일상적인 정보를 다루

는 뉴스의 수요는 더 커지고 있다. 전 세계 언론사들이 기존의 뉴스 생산과 유통 과정은 물론이고 생



태계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는 배경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뉴스조직은 기존의 형식과 채널에서 새로운 경험과 환경에 진입하고 있다. 

개인화 서비스, 독자 수익, 프로그래머틱 광고 제공 등 새롭고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어느 때보다 디

지털 테크놀로지 활용과 투자에 힘을 실어야 한다. 

▪ 새로운 시도: NFT와 메타버스 

지속가능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정립은 뉴스 미디어 기업의 숙제다. 이를 해결하는 창의적 

이니셔티브로 웹 3.0의 철학과 메타버스와 같은 공유형 가상환경이 계속 주목받고 있다. 메타버스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확장현실(XR) 등 점차 진화하고 있는 기술의 결정체다. 

세계신문협회(WAN-IFRA)의 '뉴스미디어 혁신 월드 리포트 2022-2023'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

버스는 크게 이벤트 개최, 멤버십 강화, 저작권 관리, 비즈니스 영역 등 크게 네 가지 사례에서 구현되

고 있었다. [18]. 

파이낸셜타임스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메타 글로벌 담당 사장인 닉 클레그(Nick Clegg)를 인터

뷰했다. 국내 언론사 매일경제는 2022년 6월 메타버스 플랫폼 '점프 버추얼 밋업'의 가상공간에서 편

집국 회의를 열었다. 다양한 장소에서 모인 데스크와 기자들이 각자 선택한 아바타로 참석했다. 

가장 뜨거운 반응을 불러모으고 있는 것은 NFT(Non-Fungible Token) 비즈니스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2022년 3월 블록체인에서 NFT로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분산형 잡지를 발행했다. 탈중앙화 프

로토콜을 통해 호스팅돼 소유자는 대화형 NFT로 이 잡지를 볼 수 있었다. 또 잡지에 들어갈 기사를 제

안하고 투표하는 가상편집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타임은 NFT 커뮤니티 타임피스(TIME Pieces)에서 예술 및 상거래를 추진하는 공간 디자인을 

건축가들에 의뢰했고, '더 샌드박스(The Sandbox)'에 타임 스퀘어(TIME Square)를 구현했다. 

새로운 세대의 독자를 감동시킨다는 목표를 가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풍부한 

콘텐츠 자산을 재창조하는 아티팩트(ARTIFACT) 프로젝트로 NFT에 첫 발을 뗐다. AP는 2021년 NFT를 

발행한 뒤 올해 초 일부 포토저널리스트의 작품을 NFT화하고 이를 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를 선보였

다. 

국내 언론사도 2021년 전후부터 NFT 시장에 앞다퉈 진입했다. 지역신문 영남일보는 2021년 7

월 NFT 거래소를 열었다. MBC는 아카이브를 활용해 NFT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한국경제는 자사 기사

를 NFT화했다. 매경이코노미는 지면 형식에 독자 사연을 담아 NFT로 판매하는 독자참여형 모델을 선

보였다.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환경에서 뉴스 콘텐츠 관리 프레임워크 구성, 독자들과 밀접한 상호소

통 기반 확보, 시각적 스토리텔링을 포함한 뉴스 콘텐츠 경험 확장 등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펼쳐지는 

상황이다. 지금보다 더욱 유연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V. 현안문제 

신문, 방송 등 레거시 언론사는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독자층과 광고 수익의 감

소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팬데믹과 경기 침체는 광고주에게 부정적 영향을 줬고 언론사의 주요 비

즈니스 모델인 광고수익은 물론 독자수익의 감소 흐름은 심화하고 있다.   

언론산업이 처한 구조적 문제의 핵심은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광고수익은 소수의 대형 

플랫폼이 가져가는 데 있다. 언론사는 점점 독자와 광고매출이 줄어들지만, 기술을 확보한 플랫폼 사

업자는 시장 영향력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디지털 투자를 지속한 언론

사와 그렇지 못한 언론사 간 희비가 엇갈렸다.  

▪ 뉴스 사막화와 시장 양극화 

뉴욕타임스처럼 디지털 구독모델을 정착시킨 매체를 제외하면 매출 감소와 고용 감소는 해마

다 반복되고 있다. 퓨리서치센터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모든 신문사 중 3분의 1에서 직원 해고

가 있었으며 2019년에는 24%가 직원을 내보냈다 [19]. 아예 문을 닫는 신문사도 속출하고 있다. 팬데

믹으로 미국에서 85개 지역 뉴스룸이 영구적으로 폐쇄됐다. 2004년 이후 미국에서 폐간된 신문은 약 

1,800개에 달했다. 2004년 이후 매년 평균 100개의 신문사가 신문 발행을 중단하고 있다. 

이는 뉴스 사막화로 나타났다. '뉴스 사막'이란 지역 신문이 없거나 풀뿌리 민주주의에 필요한 

뉴스 및 정보에 대한 주민의 접근이 현저하게 감소된 지역을 말한다. 2021년 현재 미국 3,143개 카운

티 중 200개 카운티에서 일간신문 또는 주간신문이 사라졌다. 현재 일간신문이 없는 카운티는 약 2,000

개다 [20]. 

이런 곳의 지역 주민은 전체 인구 평균보다 나이가 많고 가난하며 교육 수준이 낮은 경향을 갖

는다. 신문의 소멸은 양극화된 정치 지형에서 꼭 알아야 하는 이슈 그리고 다른 관점을 접할 기회를 잃

게 만든다. 

수익 감소, 실직, 뉴스 사막화 외에도 신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추세는 인수합병

이다. 현재 미국 25개 대형 출판사가 모든 신문의 약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다. 이는 2004년 20%에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10대 신문 소유주는 전국 일간지의 절반에 달한다. 대형 미디어 소유주가 뉴스 

시장을 장악할수록 여론 다양성은 위협받는다. 

한국에서는 2010년대 들어 대형 자본이 언론사를 소유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신문, 

헤럴드, G1(강원방송), UBC(울산방송), 전자신문, 아시아경제, KBC(광주방송), 매일신문 등은 대주주가 

바뀐 언론사다. 5곳은 건설사, 2곳은 사모펀드, 1곳은 운송회사가 대주주다.  한국일보, 이데일리도 각

각 동화기업, KG그룹으로 넘어갔다. 

국내는 디지털 투자 규모에서 언론사 간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매년 수십 억 원에서 수백 억 

원의 디지털 전환 비용을 들이는 대형 일간지가 있는가 하면 CMS(콘텐츠 관리 시스템) 고도화에 손을 

대지 못하는 곳도 수두룩하다. 개발자를 비롯 수십 명의 IT 종사자를 두는 곳도 있지만 1명도 없는 지



역 언론사도 많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편차가 큰 상황이다.  

▪ 디지털 뉴스 유료화와 신뢰도 

언론시장의 양극화는 디지털 혁신의 속도, 수준에서 더 뚜렷이 나타난다. 대형 종합일간지는 

뉴스 유료화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맡는 조직과 전문인력을 확

보하고 있다. 반면 상당수 언론사는 이제 디지털 구독모델에 필요한 논의를 모으고 있는 단계다. 앞으

로도 충분한 준비를 바탕으로 유료화에 착수할지는 미지수다. 

몇몇 언론사는 전문 컨설팅은 물론이고 비뉴스 콘텐츠 제품을 개발해 이용자 반응을 살펴왔

다. 개인화 서비스 추진을 위해 데이터 분석, 아카이브 등 다양한 도구 개발을 마치고 적극적으로 이용

자 행태 분석에 돌입하는 곳도 나왔다. 그러나 대부분 언론사는 홈페이지를 비롯 스마트폰 어플리케이

션에서 회원 관리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국내 뉴스 이용자의 유료화 호응도를 비롯 시장 환경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학교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뉴스리포트 2022: 한국'에 따르면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를 유료

로 구독하는 이용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향후 유료 구독 서비스의 수를 늘리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

다. 디지털 뉴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우리나라 이용자의 비율(14%)은 꾸준히 늘었으나 다른 국가에 비

해 높지 않은 편이었다 [21]. 

이는 언론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연결된다. 같은 조사에서 세계적으로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

가 소폭 하락한 가운데, 한국은 지난해보다 2%p 감소한 30%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국 46개국 중 40

위로 최하위권에 속하며, 순위도 두 계단 떨어진 것이다. 한편 포털과 같은 검색 엔진 및 뉴스 수집 서

비스를 통해 주로 뉴스를 접한다는 이용자는 지난 5년간 8%p 감소했지만 다른 경로에 비해 여전히 압

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뉴스 웹사이트나 앱을 통한 뉴스 이용은 46개국 중 가장 낮았다. 

이런 여건에서는 뉴스 유료화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많은 비

용이 드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디지털 구독자 1,000만 명을 일군 뉴욕타임스도 

2014년 혁신보고서 전후 인식과 철학을 바꾸고 전환점을 만들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장벽을 넘어야 했

다. 일관된 디지털 리더십이 필요하고 철저한 자기 성찰, 문화적 변화가 필요한 장면이다. 

 일부 전문가는 언론사가 신뢰 문제에 갇히면 디지털 구독모델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빠

른 시간 내에 디지털 뉴스 유료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복잡한 저널리즘 논쟁에 빠지면 어떤 것도 제대

로 시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단순한 제품 이상의 자부심을 주는 언론 브랜드와 독자 충성도는 성공 

열쇠라는 반론도 나온다. 제품, 데이터, 오디언스에 초점을 맞추는 뉴스룸 작동 방식을 어떻게 만들지

가 관건이다. 

 ▪ 허위조작정보 범람과 뉴스 회피 

전 세계적으로 뉴스를 선택적으로 회피하는 이용자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의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46개국 평균 이용자의 뉴스 회피 경험이 69%에 이르렀다. 주요 국가 



대부분이 지난 5년간 평균 약 10%나 증가한 것이다.   

한국 응답자 3명 중 2명(67%)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5년 전에 비해 15% 증가한 수치다. ‘자

주’ 또는 ‘때때로’ 뉴스를 회피한다는 응답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가끔’ 회피한다는 이용자는 14% 

증가했다. 뉴스 회피 행위가 보편화 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뉴스 무관심층 비율은 5년 전보

다 2배 이상 늘었다. 

뉴스 회피를 선택하는 이유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국은 뉴스 신뢰도 하락 및 편향(42%)이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과도한 정치 뉴스 및 코로나 팬데믹 뉴스, 부정적 감정 유발, 뉴스 피로감 등은 

국가별로 차이가 다소 있었지만 뉴스에 대한 혹은 뉴스로 인한 부정적 감정이 그 원인이었다. 

언론 시장에서 뉴스 회피는 허위조작정보 범람과 무관하지 않다.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The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가 2019년 6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의 86%가 가짜 뉴스에 노출된 경험이 있으며 대다수 사람들이 가짜 뉴스라고 인지하지 못했다. 한국

은 국민 4명 중 1 명이 가짜뉴스를 접한 경험이 있다 [22].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서 다양한 정보에 노출되는데 확증 편향에 갇히는 현상

도 늘고 있다. "뉴스를 종종 회피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페이스북과 트위터로부터 너무 많은 뉴스를 

본다"고 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의 2배에 달했다. 이는 플랫폼이 처리하는 알고리즘 문제와 결

부되면서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뉴스 회피는 정보 습득의 중요성을 뛰어넘는 합리적 선택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국내외 

연구 및 조사에 의하면 뉴스를 전달하는 화법의 변경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전문적 용어는 풀어서 

설명하고 딱딱한 어조는 조금 더 친근하게 변화하는 방식이다. 또 뉴스에 문제점을 나열하는 것과 함

께 해결책과 연결점을 담는 '솔루션 메이킹'을 주문한다. 

언론산업이 풀어가야 할 시장-미래-신뢰의 위기에 투명성, 개방성, 상호호혜성이 확장된 생태

계가 부상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정보 출처의 확인은 물론 변경 이력

을 정확히 가려내는 등 신뢰성을 개선할 수 있다. 건별 계약을 비롯한 저작권 관리가 용이해 언론사 수

익에도 보탬을 줄 수 있다. 또한 정확성, 전문성을 확보한 정보를 생산하는 기자는 물론 이를 소비하고 

참여하는 이용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 경쟁 심화와 저널리즘의 위기 

공동체와 언론산업을 위협하는 변수는 이른바 가짜 뉴스와 파괴적 혁신기업의 출현만이 아니

다. 미디어 규제 완화에 이은 언론사 인수합병으로 저널리즘이 공익성을 잃어가는 경쟁 환경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미국 레이건 정부는 미디어 규제 완화를 공론화했다. 이 논의의 결실로 클린턴 대

통령이 1996년 통신법을 발효하면서 미디어 합병에 비판적이었던 기존 입장은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

다. 이 법으로 인해 민간기업의 언론사 인수 및 소유에 대한 제약이 없어지자 본격적으로 자본력에 의



한 인수합병 바람이 불었다. 

1980년대 초에는 50개에 가까운 기업이 미국 언론을 소유했으나 [23], 오늘날에는 단 6개의 기

업이 미 언론산업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그림 참조). 이렇게 불어 닥친 미디어 독과점 환경은 

거대 미디어그룹을 탄생시키는 한편, 소규모 독립 언론사의 존립을 흔들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서

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언론은 이러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정부와 사회가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매체가 고유의 목소리와 시각을 견지할 수 있어

야 한다.  

 

<그림> 미디어 규제완화 전후의 언론 소유구조 

하지만 인수합병 및 기업화가 자리잡으면서 언론이 특정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시각에 얽매이

고 있다. 언론시장의 소수 과점형 구조(oligopolistic dominance)는 관점의 획일화 및 왜곡을 초래하며 

그 과정을 교묘하게 포장한다. 

한국에는 등록 언론사만 2만여 개가 넘는다. 하지만 콘텐츠 자체만 보면 소수 미디어 재벌기

업이 전하는 메시지만 시장을 채우고 있을 뿐 비주류 의견은 찾아보기 어렵다. 언론사가 증가하고 취

급하는 정보의 양(quantity)이 증가한다고 정보의 다양성과 관점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기자가 아닌 기업인이 언론에 영향을 미치면 일반적으로 언론은 객관성과 진실성을 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오래도록 올바른 저널리즘을 지탱하고 중대한 사회적 변화를 유도해온 탐

사보도는 비용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피될 수 있다. 

특히 후견주의적 관계(clientelist relations)와 이른바 ‘보은 광고’가 보도 내용을 좌지우지하는 

등 특정 이익집단에 복무할 가능성이 높다. 광고주와 언론의 호의 보도량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미

의 프로모셔널 저널리즘(promotional journalism) 등 낡은 광고 비즈니스가 움직이는 기제는 저널리즘

의 원칙이 설 자리를 잃게 할 수 있다. 

 



▪ 소결론 

사업 지속성을 통해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가야 하는 언론사는 독자와의 좋은 관계와 신뢰도

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저널리즘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구글과 네이버와 같은 대형 검색 

플랫폼과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소셜 플랫폼으로 독자층이 대규모 이동한 현 상황에서 언론사는 

이들과 차별되는 독자적 활동보다는 해당 서비스에 더욱 종속돼 가고 있다. 

이는 플랫폼 경제의 ‘수확체증의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플랫폼이 점점 진화해 소위 잠금 

효과(lock-in effect)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언론사는 철저히 종속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선택권이 없

다. '좋은 저널리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낮아지고 독자는 접속이 용이한 언론매체를 통해 뉴스를 무

분별하게 소비하고 있다. 그 결과 독자는 스스로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부정확한 견해를 수용하기 쉽

고, 이는 결국 민주주의 본연의 기능 약화로 귀결된다 [24].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뉴스 독자층이 분열됐다. 신문사가 성공하기 위해

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 마련을 위한 지속적 혁신과 꾸준한 독자층 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언론사

로서의 존재 당위성과 재정적 입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중소 언론사에게 무척 어려운 과제다. 이

는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 유지와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어젠다이다. 

결국 ‘좋은 저널리즘’이 한 사회에 생생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저널리즘이란 사회

에 필요한 뉴스를 전달하고 대중적이지 않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불의를 고발하는 활동이다. 

무엇보다 좋은 저널리즘은 반드시 좋은 비즈니스로 이어져야 한다. 좋은 언론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PUBLISH Protocol로 구현할 것이다. 

  



VI. 해결방안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의 소유주인 제프 베조스(Jeff Bezos)는 “독립적인 편집실을 보

유한 건강한 신문사는 스스로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 [25]고 말했다. 저널리즘이 진실을 추구하고 민

주적 역할에 타협하지 않으면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독자층 분열과 

정보 출처에 대한 무관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상호 대립적이고 다양한 정보가 공존하며 서로 

다른 생각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쇠퇴하는 저널리즘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퍼블리시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PUBLISH Protocol과 이와 연동되는 독자적인 솔루션을 통

해 제시하고자 한다. 저널리즘의 순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언론 생존은 필수로 전제돼야 하

며, 그런 면에서 언론기업의 재정 안정성 확보는 절대적 충분조건이다. 

▪ PUBLISH Protocol 

PUBLISH Protocol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퍼블리시가 개발한 시스템과 자체 발행한 NEWS

토큰 경제를 포함하는 참여자 생태계 전반을 의미한다.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일반공중의 감시와 참여

를 통해 조작정보 및 오보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저널리즘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PUBLISH Protocol을 구현하는 다양한 퍼블리시 앱은 다음과 같다. ① PUBLISH soft는 언론사

가 기사 발행 및 기사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관리 시스템이다. ② NEWS토큰은 

PUBLISH Protocol에서발행, 관리, 배포하는 기축 통화로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이다. ③ 언론사 토큰

은 NEWS토큰을 기축통화로 파생되는 다양한 언론사 각각의 토큰이다. ④ PUBLISH wallet은 NEWS토

큰과 퍼블리시 기반 토큰을 관리, 거래할 수 있는 지갑이다. ⑤ PUBLISH fact는 NEWS토큰 경제 시스

템이 접목되고 블록체인이 적용된 세계 최초의 팩트체크 플랫폼이다. ⑥ PUBLISH iD는 언론인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분산 아이디 시스템이다. ⑦ PUBLISH link는 Web 2.0 based CMS (Contents 

Management System)에 Web 3.0의 기술이 탑재된 위젯 서비스로 독자와 언론매체를 직접 연결하는 

독자보상 서비스다. ⑧ PUBLISH mint: 는 블록체인 기반 뉴스 콘텐츠 거래 플랫폼이다. ⑨News Thomas: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앱테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서비스다. ⑩ PUBLISH chat: PUBLISH link와 연동되며, Web3.0기반 댓글 보상 서비스다. 추후 

메신저 기능을 통해 커뮤니티화를 진행한다. 이 외에도 퍼블리시는 다양한 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PUBLISH Protocol 생태계를 강화,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publishinc.io/ko/publish-apps) 

PUBLISH Protocol은 언론사의 지속가능을 위해 기술적이고 구조적으로 설계됐다. 블록체인 

기반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로 독자층을 효과적으로 집결시키고, 기존 언론 종사자들의 역량을 유지‧

확대하며, 전통적 언론사업 모델을 존속해 저널리즘 순기능을 복원하고 극대화할 계획이다. PUBLISH 

Protocol이 언론사와 독자의 관계 강화에 기여하는 것처럼 고객 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여타 산업 분야

에도 다양하게 접목될 수 있다. PUBLISH Protocol은 디지털 미디어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분야까지 범

https://publishinc.io/ko/publish-apps


위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 PUBLISH Protocol 구조도 

2020년 퍼블리시는 'EY한영'과 공동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 가

운데 하나인 블록체인 컨설팅에서 PUBLISH Protocol 아키텍처를 도출했다. (아래 그림)

 

<그림> PUBLISH Protocol 구조도 

▪ 모듈 세부 설명 

PUBLISH soft는 최첨단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과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해 탄생한 차세대 

디지털 뉴스 솔루션이다. PUBLISH Protocol이 하나의 생태계 이론이자 이를 뒷받침할 구조와 기술적 

집합을 나타낸다면, PUBLISH soft는 언론사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의 모든 기술이 구현된 

제품으로, 이를 통해 PUBLISH Protocol이 제시하는 디지털 뉴스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PUBLISH wallet은 NEWS토큰과 퍼블리시 기반 토큰을 관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지갑 앱이다.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생체인증을 활성화해 안전한 자산 보관이 가능하며, 

직관적 UI로 누구나 쉽게 NEWS 및 퍼블리시 기반 토큰을 경험할 수 있다. 

PUBLISH fact는 퍼블리시가 오랜 시간 연구한 특허인 ‘블록체인 기반의 팩트체킹과 검색이 

있는 컨텐츠 관리 방법 및 그 시스템’(특허번호: 제10-2140325호)이 접목된 팩트체크 플랫폼이다. 팩

트체크가 요청된 글과 참여자의 평가, 평가에 대한 분석 등 팩트체킹 요소들이 블록체인 상에 영구히 

기록돼 결과의 무결성을 입증한다. 또한 참여자 평판도에 상응해 NEWS토큰을 보상함으로써 지속적



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팩트체킹 동기를 부여한다. 

PUBLISH iD는 ‘개인정보에 대한 주권은 개인에게 있다’는 자기주권신원(Self-Sovereign 

Identity)을 언론 및 미디어 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해 최적화한 DID(Decentralized Identifier: 탈중앙화 

신원증명) 시스템이다. 기존 플랫폼 서비스와 달리 인증기관과 인증서 종류가 아무리 많아져도 별도로 

시스템을 확장할 필요가 없는 통합 인증 아키텍처를 구현한다. 이를 통해 다수 미디어 사업자에게 최

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나아가 PUBLISH soft와 연계해 PUBLISH Protocol의 근간을 구현할 예정이다. 

특히, 한 개의 아이디로 수많은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퍼ID 프로젝트(Super 

ID Project)’, 홍채·지문 등 생체정보와 연계한 ‘바이오메트릭 2FA(Biometric 2FA)’ 등 다양한 인증 서비

스 개발에 주력한다. 

PUBLISH link는 독자보상 Web 3.0 서비스이며, 자체 개발한 다양한 앱과 기능을 API 형태로 

언론사, 엔터테인먼트사 등 기업 또는 1인 콘텐츠 퍼블리셔에게 제공한다. PUBLISH soft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도 간편하고 쉽게 Web 3.0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PUBLISH Protocol의 참여자

가 확대된다. 

PUBLISH mint는 언론사가 작성, 배포한 기사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언론사 간 거래

뿐 아니라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하도록 지원해 저작권 침해가 심한 한국 언론 시장에서 합법적 유통 채

널을 확립함으로써 뉴스상품 가치를 보호할 목적이다. PUBLISH mint에서는 NEWS토큰과 언론사 토큰

이 사용될 것이다. 

News Thomas는 사용자들에게 편리함과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언론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

하는 뉴스 앱이다. 이 앱은 MULTI CHAIN 지갑과 NFT를 활용하여 사용자들에게 안전하고 흥미로운 경

험을 제공하며, 언론사들과 협력하여 질 좋은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앱이다. 

PUBLISH chat은 웹3.0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매체와 독자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보상을 통해 독자들의 참여를 장려한다. 이를 통해 매체는 더욱 성공적인 커뮤니티를 구축하

고, 독자들은 자신의 참여를 가치 있게 느낄 수 있다.  

▪ PUBLISH Institute for News and Technology (퍼블리시뉴스와기술연구소, PINT) 

PUBLISH는 2022년 2월 10일 뉴스와 기술을 연계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언론 생태계를 실험 

및 제안하고 교육을 통해 양질의 저널리즘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내에 퍼블리시뉴스와기술연

구소 PUBLISH Institute for News and Technology (PINT)를 설립했다. PINT의 비전은 뉴스와 기술을 

융합한 저널리즘 연구‧교육‧정책 전문 기관으로, 그 미션은 뉴스와 기술이 융합된 저널리즘 연구‧교

육‧정책을 통해 새로운 언론생태계를 실험 및 제안하고 고품질 저널리즘을 실현하는 것이다. 

PINT가 진행하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①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연구 수행, 

② 외부기관이 발주한 공모연구 및 외부기관과 공동연구 수행, ③ 각종 정기 및 부정기 포럼과 세미나 

운영, ④ 각종 정기 및 부정기 연구보고서와 리포트 발간, ⑤ 언론사 종사자 교육 및 언론사 창업 교육 



실시, ⑥ 언론 전공과 저널리즘 관련 기술을 연계 및 융합하는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적용, ⑦ 해외 언

론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그리고 전문기관과 공동 연구 및 교육 실시, ⑧ 언론산업 및 언론사 컨설

팅 수행, ⑨ PUBLISH 및 자회사가 의뢰한 연구 수행, ⑩ PUBLISH 및 자회사 임직원 교육 실시, ⑪ 기타 

언론 관련 연구 및 교육 실시다. 

자세한 내용은 퍼블리시뉴스와기술연구소(PINT) 홈페이지 참조 

(https://publishinstitute.org/) 

PUBLISH 사내 연구소인 PINT는 웹3.0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대전환기의 뉴스생태계에

서 나침반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뉴스생태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치

밀한 분석력을 가진 현업 출신 전문가들과 학계 출신 전문가들이 PINT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기본

적으로 PUBLISH가 구축하는 웹3.0 뉴스생태계의 철학, 방향, 정책 등을 정립한다. PUBLISH의 웹3.0 뉴

스생태계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제안 역시 일차적으로 PINT가 맡는다. PINT는 PUBLISH 사내 연구소

를 넘어 웹3.0 뉴스생태계를 선도하는 세계 수준의 연구소로 자리잡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  

▪ 시장진입 전략 

퍼블리시 생태계 빠른 확장은 탄탄한 시장진입 전략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PUBLISH Alliance 

와 PUBLISH soft를 포함한 다양한 앱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퍼블리시는 국내외 다양한 연합, 기관, 엑

셀러레이터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PUBLISH Alliance는 미디어 기업, 기술 공급 업체 및 학술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미디어 산업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UBLISH Alliance를 통해 

PUBLISH Protocol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뉴스 플랫폼의 새로운 표준을 세울 수 있도록 개발 및 도

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PUBLISH Alliance 구성사는 분산원장기술, 기존 디지털 뉴스 분야에서의 입지, 

축적해온 관련 전문성 등을 두루 갖췄기 때문에 퍼블리시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다. 

  

https://publishinstitute.org/


VII. 기술 

▪ 테크스택 

퍼블리시는 온체인(on-chain)과 오프체인(off-chain) 기술을 모두 활용한다. 분산원장 기술이

라고도 알려진 온체인은 노드(node)로 구성된 공공 네트워크에 하이퍼미디어(hypermedia) 콘텐츠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콘텐츠 생성자들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데 활용된다. 본질적으로 중앙화 될 수밖에 

없는 오프체인 토큰이나 스마트 계약서는 온체인 토큰을 디지털 형식으로 나타내고 퍼블리시 생태계 

내 공정한 보상 산정과 분배에 사용된다. 

퍼블리시는 비교적 속도가 느리고 고비용인 온체인 트랜잭션(transaction)이 아닌 오프체인 트

랜잭션을 활용하기 때문에 최종 사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 즉각적 트랜잭션이 가능

하다. 또한 블록체인과 IPFS(InterPlanetary File System: 분산형 파일 시스템)를 통한 P2P 스토리지(Peer 

To Peer Storage) 기술로 문서 또는 파일을 영구적으로 저장하며, 콘텐츠 제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

는 강력한 솔루션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PUBLISH Protocol상에서 생성된 기사 또는 파일을 중앙화 된 

장치 없이 새로운 P2P 시스템에 저장하며, 블록체인을 통해 어떠한 조작이나 삭제가 불가하도록 강력

한 코어 API를 구현한다. 

보상 메커니즘,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인센티브 모델은 언론사의 자율적 뉴스 생산 및 유통 활

동과 구독자 조성에 도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해당 플랫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지

속적으로 보상 

데이터 보안, 제작자가 제출하고 편집부 출판을 거친 모든 뉴스 콘텐츠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 암호화를 거친 파일의 해시값과 함께 IPFS에 모두 저장. 두 단계로 구성된 스토리지는 제작자

의 저작권을 수준 높게 보호. 다른 블록체인 기반 미디어 프로젝트와는 달리 제작자와 언론사 간 합의

가 이뤄질 경우 디지털 공증 프로토콜을 통해 출판된 콘텐츠의 수정 및 삭제가 가능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토콜에 내장된 오프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은 출판된 최종 게시물의 

확인과 저장에 사용. 퍼블리시는 뉴스 콘텐츠의 생산 및 토큰 보상 과정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활용 

디지털 공증,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인증에 활용. 콘텐츠 원본을 암호화해 서버가 제공하는 링

크, 뉴스 발행 시간 및 발신인이 암호화된 데이터로 남아. 디지털 공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콘텐츠 인증, 

수정, 삭제 및 소유권 이전을 제공하는 프로토콜. 이 시스템 소유자 또는 소유자 그룹이 문서에 승인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음 

IPFS(분산형 파일 시스템), 완벽한 P2P 네트워크로 하이퍼 미디어 콘텐츠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 블록체인과 결합된 분산화 된 익명 스토리지 프로토콜로서 유례없는 보안성을 자랑. 

뉴스 원본은 IPFS 네트워크 내 저장. 블록체인 안에서 수신되고 저장되는 내용들은 해시 포인터(Hash 

Pointer)라 불리는 콘텐츠에 대한 암호화 링크처럼 작동 



 ▪ IPFS와 블록체인의 조합과 우월성 

블록체인에는 한정된 길이의 작은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다. 따라서 화폐의 값이나 단위 그리

고 일부 메시지에는 유용하지만 큰 데이터나 기사, 자료, 사진 등을 저장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단순

히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될 경우 일부 큰 데이터는 회사 서버나 클라우드 서버와 같은 중앙화 된 스토

리지에 저장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P2P인 DFMS(Distributed File Management System: 분산파일관리시스템)를 기반

으로 하는 스토리지 솔루션을 통해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네트워크가 분산되고, 회사가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자유도가 높다. 스토리지 운영을 위한 비용이나 관리 인력을 두지 않아도 된다. 또

한 클라이언트 측면에서 암호화를 통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P2P 네트워크의 암호화된 샤드(shard) 파일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하기에 보안이 

뛰어나고 개인정보의 전통적 위협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만약 특정 노드가 갑자기 오프라인이 되더라

도 중앙기관의 허가 없이 언제나 100%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다. 

P2P 분산형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블록체인 기술이 통합돼 기존 중앙집중식 클라우드 스토리

지가 제공하지 못하는 많은 이점이 있다.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는 데이터 보안과 데이터 무결성

(integrity) 유지를 보장한다. 또한 이런 프로토콜을 구성함으로써 네트워크는 보안 침해와 인프라 장애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개방적이고 민주화된 형태는 비용 절감 효과도 준다. 모든 기사나 자료는 

데이터 장애, 무단 액세스, 변조 및 검열 등에 저항할 수도 있다. P2P 분산형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다

음과 같은 중요 이점을 제공한다. 

고가용성(High availability), 모든 피어(peer: 개인)가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을 피어 전체에 

복제가 가능 

결함허용성(Fault tolerant), 네트워크의 피어는 단일 또는 다중 피어 장애 또는 다운타임

(downtime)이 발생할 경우 운영 연속성을 허용. 기본적으로 하나의 피어가 다운되더라도 네트워크 스

토리지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피어를 탐색  

중복제거(Deduplication), 중복 파일을 감지하고 동일한 파일을 네트워크에 저장하는 것을 방지  

CAS(Content-Addressable Storage), 저장 위치가 아닌 내용에 따라 검색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는 메커니즘. 즉, 네트워크에 업로드 된 파일은 항상 내용 기반으로 해시를 제공함으로 다른 유

사 파일과 구별 

확장성(Scalability), 분산형 아키텍처는 기존 중앙집중식 스토리지보다 느리고 비효율적이지

만 확장성 측면에서 우수. 스토리지 솔루션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피어 수에 따라 확장. 참여자가 많

을수록 더 높은 성능을 보유 

클러스터/분산기능(Clustered/Distributed), 네트워크 일부인 피어는 데이터 복제를 통해 가

용성을 극대화 



불변성(Immutability), 업로드한 모든 파일은 네트워크의 피어를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 파일 내용(콘텐츠 주소 지정 가능 저장소)을 사용하는 해시를 통해 모든 파일 식별 가능하기 

때문. 이러한 식별 시스템은 모든 파일 버전을 보장 

오프라인 접속(Caching), 클라이언트 측의 캐싱(caching) 메커니즘은 콘텐츠가 게시될 때 클

라이언트가 오프라인으로 전환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캐시하는 것 

다중 해시 프로토콜(Multi-hash Protocol), 다양하게 잘 설정된 암호화 해시 기능과 출력을 구

분하기 위해 다중 해시 프로토콜을 사용해 크기와 인코딩 고려사항을 해결 

웹서비스 HTTP API(Web service HTTP API), P2P 스토리지 노드에는 개발자가 스토리지를 

분산 애플리케이션과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노출된 웹서비스 엔드 포인트가 내장. 

 

 

 

 

 

 

  



VIII. 토큰경제 

▪ NEWS토큰 

NEWS토큰은 퍼블리시 뉴스 생태계의 모든 거래에 사용되는 토큰이다. PUBLISH Protocol을 

통해 NEWS토큰으로 구현하는 토큰 경제를 소개하고, 참여 언론사들의 토큰 활용 방안 예를 제시하고

자 한다. 

 

도표 7. NEWS토큰 배포 

 

 

<그림> NEWS토큰 펀드 사용처 

 

 

 



▪ 가격 안정화 전략 

NEWS토큰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지만 다량의 토큰 매도가 몰리거나 

일부 악의적 암호화폐 투기 세력으로 인해 안정성에 위협이 생길 수 있다. NEWS토큰 가격은 기본적

으로 거래 물량으로 결정되지만 기축통화인 BTC, ETH 가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에 가격을 방어하

는 것이 어렵다. 기존 블록체인 플랫폼 대부분이 예금 인출 지연제도와 같은 장치를 통해 토큰 사용자

와 토큰 홀더(보유자)의 출금을 일부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량 매도를 억제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 전략

에 불과하다. 

NEWS토큰 보유자는 언제든지 원할 때 즉시 출금할 수 있고 지정 보유량을 즉시 수익화 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물량을 보유한 곳이나, 일부 초기 투자자들의 물량 혹은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만큼의 물량에 대한 조직적 혹은 악의적 거래를 통제함으로써 일시적인 가격하락을 방어할 예정이다. 

다만 NEWS토큰을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광고주들의 수요를 늘려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

도록 만드는 것을 핵심 지침으로 삼는다. 

▪ 기본 보상 전략 

퍼블리시 기반 뉴스 생태계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보상은 기본적으로 보상 풀을 통해 제공된

다. 다만 초기 보상 풀을 기준으로 영구적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퍼블리시 솔루션을 채택하는 각 언론

사의 자체 규약을 통해 만들어지는 토큰 경제 내 인플레이션으로 충당한다. 제한적 보상 풀로 인한 콘

텐츠 보상 비율의 감소는 질 좋은 콘텐츠 작성 동기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수학적 계산을 통한 증명

보다는 운영을 통해 검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상체계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토큰 

홀더들의 동의에 따라 언제든지 합리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 참여자 평판 시스템 

일반적인 콘텐츠 관리 및 감독 역할은 해당 회사에 소유권이 있지만 블록체인을 접목한 프로

젝트의 경우 독자 또는 토큰 홀더의 투표에 의해 콘텐츠 차단 여부가 종종 결정된다. 이런 시스템의 맹

점은 자본을 많이 가진 자가 콘텐츠를 컨트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퍼블리시

는 기존 시스템과 동일하게 콘텐츠의 관리 및 감독은 이를 도입하는 개별 언론사가 하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참여자 평판 시스템을 도입해 양질의 콘텐츠 생산과 기여도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뒷받침한

다. 소비자가 해당 콘텐츠를 평가할 수 있으나 평판도와 콘텐츠 발행 여부는 별개 문제이며, 콘텐츠의 

삭제 혹은 수정은 수석 편집부에서 결정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해 PUBLISH Protocol을 채택한 언

론사들의 콘텐츠 퀄리티를 보다 빠르고 공정하게 높일 수 있게 된다.  

▪ 토큰경제와 스테이킹 및 보상 설명 

첫째, 생산자 측면의 NEWS토큰 경제와 스테이킹 및 보상이다. 

생산자, 생산자가 새로운 기사를 제출할 때 NEWS토큰을 스테이킹(staking)해야 한다. 기사가 

발행되고 ‘좋아요(upvote)’를 받으면 토큰으로 보상받는다. 



토큰 스테이킹, 생산자는 편집위원회에 신규 기사를 제출할 때, 일정 금액의 NEWS토큰을 스

테이킹 해야 한다. 기사가 발행되면 스테이킹 금액을 유지하거나 인출할 수 있다. 인출 시 ‘생산자’ 자

격은 유효하지만, 다시 토큰을 스테이킹할 때까지 새로운 콘텐츠 제출 권한은 제한된다. 

토큰 보상, 생산자가 NEWS토큰을 획득할 수 있는 기본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기사를 잘 발

행해 보상으로 NEWS토큰을 받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비자를 통해 NEWS토큰을 받는 것이다. 발행

된 모든 뉴스 콘텐츠는 이용자의 ‘좋아요(upvote)’를 받을 수 있으며, ‘좋아요’는 NEWS토큰으로 변환

된다. 이로써 콘텐츠 생산자는 양질의 작업에 대한 추가 보상을 받게 된다. 

둘째, 편집자 측면의 NEWS토큰 경제와 스테이킹 및 보상이다. 

커뮤니티 편집자, 편집자가 되려면 코인을 스테이킹 해야 한다. 새 기사를 편집하면 보상을 받

는다. 

토큰 스테이킹, 편집자 자격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지원자는 NEWS토큰을 스테이킹 해

야 한다. 자격이 부여되면 스테이킹 양을 유지하거나 토큰을 인출할 수 있다. 인출할 경우, 커뮤니티 편

집자로서 공식 자격은 유효하나 토큰을 다시 스테이킹할 때까지 편집 활동 참여는 제한된다. 

토큰 보상, 지정된 수석 편집자의 할당 편집 작업이 잘 완료돼 기사가 발행될 경우, 편집자는 

언론사의 광고 수익 지분을 NEWS토큰 형식으로 받게 된다. 

셋째, 소비자 측면의 NEWS토큰 경제와 스테이킹 및 보상이다. 

소비자, 소비자가 댓글을 남기려면 토큰을 스테이킹 해야 한다. 기사를 보고 반응을 남기면 그

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토큰 스테이킹, 소비자가 댓글을 작성하려면 일정 금액의 NEWS토큰을 스테이킹 해야 한다. 

스테이킹 양을 유지하거나 인출할 수 있으나 토큰이 스테이킹돼 있어야만 댓글 작성이 가능하다. 다른 

이용자가 댓글에 ‘좋아요’를 남기면 해당 댓글을 쓴 이용자는 NEWS토큰을 보상받는다. 

토큰 보상, 소비자는 새 콘텐츠를 선택해 읽으면 NEWS토큰을 받는다. 구독 및 콘텐츠 소비 남

용을 막기 위해서 여러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상을 받으려고 기사를 열기만 하는 행위

는 그에 맞게 처리돼야 할 것이다. 발행된 새 기사에서 오탈자를 찾아내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아래 그림은 PUBLISH의 토큰 경제를 표현하고 있다. 스테이킹 및 스테이킹 금액 회수 요

청 시 즉시 환불되지 않고 언론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며칠이 더 소요될 수 있다.  PUBLISH를 가장 

현실적인 블록체인 기반 뉴스생산 플랫폼 대안의 지위를 갖게 해 주는 부분은 광고주를 배제하지 않

는 점과 광고 수요에 따라 생태계 내로 현금 가치 유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해 놓은 순환적 토큰 

경제에 있다. 



 

 

<그림> PUBLISH 토큰 경제의 개념도 

 

 

 

 

 



IX. 로드맵 

2010.12 FxWirePro 출시, 기관 대상 외환 뉴스 서비스 제공 

2011.02 FxWirePro, 메타쿼츠(Metaquotes)와 협약 [26] 

2013.11 FxWirePro, 트레이딩뷰(Tradingview)와 협약 

2015.07 EconoTimes 출시 

2015.08 EconoTimes PRO 출시 

2015.11 FxWirePro, Bitcoin News Feed 제공 [27] 

2016.08 经客时代 출시 

2016.11 FxWirePro, 글로벌 외환 중개업체 대상 ‘통화 강도지표(Currency Strength Index)’ 출시 [28] 

2017.02 토큰포스트 한국어판 출시 [29] 

2017.10 토큰포스트, 구독자 만명 돌파 

2017.11 PUBLISH 구상 

2018.03 오프체인 NEWS토큰 발행(일명, TokenPost Coin) [30] 

2018.06 ‘블록체인 오픈포럼(Blockchain Open Forum)’ 주최 [31] 

2018.07 토큰포스트 국제 판 출시 

2018.10 PUBLISH 백서 1.0 완성 (영문, 중문) 

2018.11 PUBLISH Alliance 출범 (동시에 investing.com 회원 가입) 

 

2019.Q1 

PUBLISH Protocol 베타 테스트 출시 

PUBLISH soft 알파버전 출시 

NEWS토큰 IEO 실시  

 

2019.Q2 

NEWS 3.0 컨퍼런스 PUBLISH soft 베타버전 출시 

  

2019.Q3 

버그 바운티 및 제품 고도화 

PUBLISH wallet 안드로이드 버전 출시 

세계 최초 ‘뉴스 블록체인 공증’ 테스트 실시 

  

2019.Q4 

PUBLISH soft 1.0 출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블록체인관 업체 참여 

세계신문협회(WAN-IFRA) ‘최우수 디지털 미디어 스타트업’ 수상 [2] 

벤처스퀘어 지분 투자 유치 (첨단 기술 기반 투자 엑셀러레이터) 

  

 



2020.Q1 

PUBLISH 마켓플레이스 PoC 출시 

PUBLSH soft 1.4 출시 

벤처기업 인증 

  

2020.Q2 

세계 최초 언론사에 스테이블 코인 ‘뉴스 KRW’ 도입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미디어 스타트업에 선정 [32] 

과기정통부 지원 'K-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 사업' 대상자로 선정 [33] 

언론기술 혁신 연구소 ‘PUBLISH Lab’ 출범 

  

2020.Q3 

‘NDSoft’ 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34] 

“블록체인 기반의 팩트체킹 검색 기능이 있는 컨텐츠 관리 방법 및 그 시스템” 특허 등록 [35] 

싱가포르 전시회, CTA2020 온라인 전시 부스 참가 

 

2020.Q4 

한국민영방송연합과 블록체인 뉴미디어 플랫폼 개발 [36] 

PUBLISH Soft Pte. Ltd. 싱가포르 법인 설립 [37] 

 

2021.Q1 

NDSoft 인수 계약 완료 

JHL Capital 지분 투자 유치 (블록체인 전문 사모투자) 

 

2021.Q2 

쟁글신용평가 ‘BBB’ 등급 획득 [38] 

PUBLISH wallet 1.1 출시 [39] 

 

2021.Q3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 NFT 프로젝트 진행 [40] 

PUBLISH chain Alpha 버전 출시 [41] 

PUBLISH iD Alpha 버전 출시 [42] 

지역상권 활성화 어플 ‘이벤팅’에 투자집행 

 

2021.Q4 

‘한국기자협회’ 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43]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44] 

국제기자연맹(IFJ) 세션 발표 (블록체인 기반 언론 생태계) [45] 

PUBLISH Alliance 1차 파트너 발표 [46] 



PUBLISH Alliance 2차 파트너 발표 [47] 

PUBLISH link Beta 버전 출시 [48] 

TADS Awards에서 ‘NFT’ 부분 수상 [49] 

 

2022.Q1 

‘퍼블리시뉴스와기술연구소’ 발족 [50] 

‘저널리즘스쿨’ 출범 참여 

‘YFUND’ 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51] 

PUBLISH Alliance 회원사에 PUBLISH link CBT 연동작업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ISO 9001:2015) 인증 획득 [52] 

‘준법경영시스템 인증서’ (ISO 37301:2021) 인증 획득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서’ (ISO 37001:2016) 인증 획득 

한국 키오스크 선도 업체 ‘링크룩스’에 투자집행 [53] 

오피스 공간 솔루션 업체 ‘스페이스에이드’에 투자집행 

P2P 투자 플랫폼 ‘와이펀드’에 투자집행 

 

2022.Q2 

‘월드비전’ 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54] 

‘JTBC’ 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55] 

PUBLISH mint 서비스 준비 

PUBLISH chat 서비스 준비 

국내 거래소 고팍스 NEWS토큰 상장 [56] 

 

2022.Q3 

‘람다256’ 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57] 

PUBLISH mint 서비스 출시 [58] 

메타 캔버스 투자 유치 (Web 3.0 기반의 벤처기업) 

PUBLISH 유저 3만 

NEWS토큰 홀더 10만명 

 

2022.Q4 

‘몽골기자총연합회, 몽골웹사이트협회’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59] 

언론 종사자 NEWS토큰 보상정책 프로그램 가동 

PUBLISH mint 서비스 사업 진행: 멸종위기종 NFT [60] 

조선일보 지분 투자 유치 (대한민국 대표 언론사) 

NEWS토큰 홀더 35만명 

  

 

 



2023.Q1 

시중은행 계열 핀테크사 NEWS토큰 리워드 도입 [61] 

퍼블리시뉴스와기술연구소, ‘2022 언론사 IT 종사자 인식조사’ 발표 [62] 

퍼블리시뉴스와기술연구소, ‘한국 인터넷 뉴스 이용 트래픽 분석’ 리포트 발간 [63] 

PUBLISH link Beta 버전 출시 

국내 거래소 빗썸 NEWS토큰 상장 [64] 

해외 거래소 NEWS토큰 상장 추진 

PUBLISH STO 플랫폼 준비 

PUBLISH DAO 플랫폼 준비 

 

2023.Q2 

퍼블리시뉴스와기술연구소, ‘블록체인 생태계를 향한 도전’ 리포트 발간 [65] 

퍼블리시뉴스와기술연구소, ‘포털 뉴스 생태계 이후 준비해야’ 리포트 발간 [66] 

기사 토큰화 '제보 NFT 캠페인' 진행 [67] 

2023 세계기자대회서 한국기자협회 DID 기자증 출시 [68] 

몽골 언론사 및 기자 DID 기자증 및 PUBLISH link MOA 체결 [69] 

PUBLISH chat Beta 버전 출시 [70] 

PUBLISH 설문 플랫폼 준비 

PUBLISH 광고 플랫폼 준비 

해외 거래소 LBank NEWS토큰 상장 [71] 

해외 거래소 CoinTR NEWS토큰 상장 [72] 

해외 거래소 BingX NEWS토큰 상장 [73] 

 

2023.Q3 

PUBLISH B2C 앱테크 전용 DApp 베타 출시 

PUBLISH 컨소시엄 체인 준비 

PUBLISH fact (팩트체킹 시스템) 준비 

NEWS SWAP 준비 

빅데이터 및 AI 적용 

국내외 거래소 추가 상장 

 

2023.Q4 

퍼블리시 컨소시엄 체인 출시 

PUBLISH 광고 플랫폼 베타 출시 

PUBLISH 설문 플랫폼 베타 출시 

몽골 기자 DID 기자증 출시 

몽골 및 국내외 거래소 추가 상장 

NEWS토큰 홀더 1백만 확보 

100개 얼라이언스 회원사 확보 



  

2024.Q1 

PUBLISH 오픈플랫폼 (1인미디어) CMS 준비 

국내외 거래소 추가 상장 

 

2024.Q2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 진행 

PUBLISH fact (팩트체킹 시스템) 베타 출시 

PUBLISH DAO 플랫폼 베타 출시 

국내외 거래소 추가 상장 

 

2024.Q3 

PUBLISH STO 플랫폼 베타 출시 

NEWS SWAP 베타 출시 

국내외 거래소 추가 상장 

 

2024.Q4 

프로토콜 확장을 위한 국가별 거점 거래소 추진 

동남아시아 지역 사업 확장 

NEWS토큰 홀더 1천만명 확보 

1천개 얼라이언스 회원사 확보 

국내외 거래소 추가 상장 

 

2025 

PUBLISH 오픈플랫폼 (1인미디어) CMS 베타 출시 

유럽 및 아프리카 지역 사업 확장 

NEWS토큰 홀더 3천만명 확보 

1만개 얼라이언스 회원사 확보 

국내외 거래소 추가 상장 

 

2026 

북아메리카 지역 사업 확장 

NEWS토큰 홀더 1억명 확보 

5만개 얼라이언스 회원사 확보 



X. 팀소개 

Key executives 

   

   

 

 

 

 

 

 

 

 

 

 

 

 

 

 

 

 

 

 

 

 

 

 

 

Meet the team 

https://publishinc.io/ko/team/


Advisors 

 

 

Yang Yong Seok 

Tax Advisor 

 

Eun Jung Oh 

Legal Advisor  

 

 

 

 

  

 

  



XI. 법적 고지사항 

 

                본 백서의 발행일 현재, NEWS토큰은 PUBLISH 백서에서 알려진 기능 외에 잠재적 용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백서는 안내책자나 제안 문서의 형태를 띄지 않으며, 판매 제안도 아니며, 어떤 관할권에서 

든 투자 또는 금융상품을 구매하라는 제안도 아니다.  

NEWS토큰은 이익이나 즉각적인 재판매를 기대하면서 투기적 또는 투자 목적으로 취득해서

는 안 된다. 그 어떤 미래 성과나 가치에 대한 약속도, 내재가치에 대한 약속도, 지속적인 지급 약속도, 

그리고 그 토큰이 어떤 특정 가치를 보유할 것이라는 보장을 포함하지 않는다. 구매에 할당된 전체 금

액을 손해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PUBLISH의 토큰 판매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NEWS토큰은 

PUBLISH에 대한 실제 지분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NEWS토큰은 그것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

지 않는다. NEWS토큰은 플랫폼내의 유틸리티로서 판매되며, PUBLISH에서 수령한 모든 수익은 백서

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제한 없이 PUBLISH에 의해 무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백서에 안내된 토큰분

배와 펀드사용 사항에 대한 변경 권한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변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본 문서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며, 내용은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PUBLISH는 이 백서에서 도달한 결론이나 진술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PUBLISH는 상업

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임금, 직위 또는 비침해와 관련된 모든 진술 및 보증(법적 또는 기타의 명

시적 또는 암묵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편지에는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은 본 백서의 내용물에 대한 사용, 참조 또는 의존

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떤 종류의 손상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모든 정보는 본질

적으로 투기적이며, 기술 혁신, 규제 요인 및/또는 통화 변동을 포함한 수많은 외부 요인에 대응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암호화의 시장 가치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이 백서에는 타사 데이터 및 산업 출판물에 대한 참조가 포함되어 있다. PUBLISH는 이 산업 

데이터가 정확하며 그 추정치와 가정이 합리적이라고 믿지만, 이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한 

보장은 없다. 제3자 정보원은 일반적으로 그 안에 포함된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얻어진 것

이라고 말하지만,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한 보장은 없다.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우리는 본 백서에 언급된 제3자 출처의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검증하거나 그러한 출처가 

의존하는 기본 가정을 확인하지 않았다. 

PUBLISH는 NEWS토큰의 기능에 대한 법적 및 규제적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다. 이 분석

의 결론에 따라, PUBLISH는 당사에 적용되는 법적 또는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NEWS토큰의 의도

된 기능을 수정할 수 있다. 토큰의 의도된 기능을 수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 백서의 관련 섹션을 업

데이트하고 최신 백서를 당사 웹사이트에 업로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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